
*士南 先生의 經濟理論:
『第二資本論』에서의 f훌훌f直論을 中心으로(1) 

金信行·편起玄 

*土南 林元澤 선생의 저서 『제2자본론」에 l.--타난 가치론은 勞動價個論과 效用價f直

論을 절충한 것으로서， 쾌락과 고통의 차이를 단일한 지표로 만들어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支配勞動價植論에 입각한 것이다- 두남 선생은 이러한 가치론을 바탕으 

로 (1) 효용-노동 이원기준교환， (2)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3) 부등가교환이 

란 세 가지 교환볍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를 작용해야만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두남 선생은 이러한 왼리를 적용하여 「속 

제2자본론』에서는 자본주의경제에서 일반적 과잉생산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입증하 

고 있다 두남선생의 가치론에 대한 업적은 아담 스미스， 마살， 나아가 스라파로 이 

어지는 영국 경제학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 . 들어가는 말 

1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연구과제의 하나늪 필경 재화의 가치플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國富論』 이래로 이 가치규명의 연구가 이른바 고전파 경제학자들 

의 가장 주된 연구주제의 하나가 되었었다- 리까도의 노동가치설을 바탕으로 마르크스의 

『資本論』이 탄생된 이래 재화 가치를 투하노동으로 설명하는 가치론의 위치는 전체 경제 

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勞動價↑直論에 대비하여 근대경제 

학에서는 한계효용에 바탕을 둔 主觀的 價↑直論윤 저l시함으보써 가치론의 양대 조류가 형 

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학의 근본과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칠문을 던지면서 이론을 구 

성하려고 시도한 학자의 한 분이 삼南 林元澤 선생이다. 

두남 선생은 제자들의 양성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많은 연구업적을 남겨 놓았다. 그 

중에서도 뚜렷하게 주목을 받는 선생의 경저1 학 엽적은 아마도 선생의 『第二資本論

(1 978) ~과 그 속편으로셔 발간된 『續第느資本論(1 992) ~의 두 저서일 것이다 이 두 권의 

(1 ) 필자들은 각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에서 *土F힘‘선생의 강의를 들은 바 있다. 

만약 선생의 이론이 정확히 천달되지 않은 점 이 있다면 필자틀의 이해도 부족 때문일 것이 

다 이 글은 두납선생 l 주기 추모행사에서 발표된 글을 고친 것으로 당시 참석했던 관련 교 

수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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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11南 선생의 연구에서는 마르크스의 『資本論』을 염두에 두고 있 

다. 이 두 저서에서는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가치체계를 확립하면서 선생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와 사상을 피력하고 있다-

두남의 저서들은 고전파 경제학자들로부터 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 

대한 문헌들을 탐독하고 독특한 평가를 담고 있는 저서인 까닭에 짧은 지식으화 선생의 

글을 일일이 논하기란 대단히 힘들다 선생의 방대한 경제학이론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그 의의를 찾는 작업은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第느資本論』에 나타난 

價f直論을 중심으로 이론의 핵심을 소개하고， 그 논리적 확대로서 재생산론， 경기변동론을 

언급하여 이론적 입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 장에서는 價植論과 變動論의 이론적 역사를 간단히 소개한 후， 3장에 

서는 두남 선생의 가치론의 핵심을， 4장에서는 가치론의 입지와 그 적용을 소개하려고 한 

다 마지막 장은 간단한 요약과 교훈을 담고 있다. 

2. 理論的 背景

두남 선생의 이론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고전학파 경제학(맑스 포함) , 신고전학파 경제 

학， 케인즈 경제학， 그리고 현대경제학에 나타난 미시적인 가치론과 거시적인 경제 변동 

론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 두남 선생의 나름대로의 학설사관을 정리하는 것은 

힘들므로， 간략히 가치론의 흐름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학설사를 살펴봄으로써 두남 선생 

價↑直論을 이해하기 위 한 기 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1. 效用價個論과 勞動f賣f直論

일반적으로 가치론이란 가격현상의 根底에 있는 핵심적 결정요인에 대한 탐구를 시도 

하는 이론적 작업으로， 대체로 效用價f直論과 勞動價f直論의 양대 흐름으로 대별된다 

효용가치론이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신학에서부터 제시되던 입장으로 

상품 교환가치의 기본적 결정요인이 인간의 만족도， 즉 效用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 

마도 당시 자급자족을 위한 필수품보다는 편의품과 사치품이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었기 

때문이거나， 인간 노동을 원죄의 산물로 보는 신학적 입장이라는 상황적 조건에 의해 효 

용가치론이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효용가치론은 시기는 오래 되었지만， 18세 

기 말에 나타난 영국 고전파 경제학에 의해 일거에 경제사상의 뒷면으로 몰려나게 된다 

잘 알려지다시피 아담 스미스는 상품의 使用價↑直(효용)과 交換價{直(교환비율)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 물과 다이아몬드의 예를 제시하면서 勞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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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척도이자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떠한 제안은 리카도의 投下勞動價f直論에서 

더욱 분명하게 되어， 단순히 노동이 가치의 척도라는 명제에서 나아가 교환가치가 투하노 

동량에 비례한다는 명제가 제시되었다- 물론 어떤 상품에 씌간접적으로 투하된 노동량에 

비례하여 가격이 결정되려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량과 도구나 재료를 통해 간접적 

으로 투입되는 노동량의 비율이 상품마다 모두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간접노동에 대해 

서 시간에 따른 이윤율을 고려하여 가격에 算入되기 때문에 직접노동과 간접노동의 비율 

이 상품마다 다르면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연유에서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리카도는 투하노동량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명제는 근사적으로만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맑스는 비록 개별 상품의 가치는 노동량에 비례하 

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가치환이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잉여가치 총량 

이 지불되지 않은 노동， 즉 착취된 노동이라는 명제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두남 

경제이론에서 投下勞動價f直論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 

지만， 이론체계 형성에 있어서 리카도와 맑스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노동가치론은 결국 1870년대 새로 개발된 限界效用價f直論에 의해서 비판받게 

되고， 결국 주도적 위치를 내주고 만다. 영국의 제본스(Jevons) , 스위스의 왈라스(Walras) ， 

오스트리아의 맹거 (Menger) 3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개발된 효용가치론에서는 한계효용 

개념을 채택하여 가격과 한계효용 간의 비례관계를 엄밀하게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일견 아담 스미스가 제기한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을 논리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이지 

만， 더 주된 변화 동인은 소비자의 선택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대적 변화를 반 

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적 선택이 집단의 관습적 소비를 대체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한계주의자라고 불리는 3인의 혁신적 성과는 고전파 경제학을 대체하면서 경제학에서 

영향력을 늘려가게 되었는데， 다만 영국에서는 f납典派 經濟學과 새로 등장한 限界主義 經

濟學을 절충하려는 마셜 (Marshall) 의 입장에 따라， 비교적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가 발 

생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마셜의 입장이 가장 두남 경제이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 

이는데， 이는 두남 선생이 노동과 효용의 양 측면을 고려하면서 가치론을 정립하려고 한 

데서 잘 나타난다-

2.2. 投下勞動價{直論과 支配勞動價f直論

영국 고전파의 노동가치론에도 사실 세분해서 보면 投下勞動價↑直論과 支配勞動價f直論

의 두 입장으로 나권다 이 구분은 사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시발된 것으로， 投

下勞動(Iabor embodied) 이 란 상품에 투입 된 노동땀을 의 미 하며 , 支配勞動(Iabor comm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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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품을 판매하여 살 수 있는 노동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하노동가치론은 가치의 

척도와 결정요인을 설명하려는 인과적 이론이지만， 지배노동가치론은 단순히 가치의 척도 

만 노동시간을 쓴다는 것뿐이지 일반적인 수요 공급설과 양립할 수 있는 이론이다 

아담 스미스는 자본축적이 없고 토지 사유가 없는 미개상태에서는 투하노동가치론이 

적용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배노동가치론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결 

국 가격이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여 공급측 요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 

다. 아담 스미스의 기본적 입장은 멜더스(Malthus) 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멜더스는 명시 

적으로 지배노동량은 수요와 공급 양쪽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비율이 정해져야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스미스나 멜더스나 한 상품의 가격 결정에 대 

해서만 설명하여 어떻게 임금， 이윤， 지대와 가격이 각종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에서 동시 

적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一般均衝的 설명을 하려는 엄밀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이라한 입장에 대비하여 앞서 언급한 대로 리카도는 아담 스미스에서 단초가 발견되는 

投下勞動價植論을 자본주의 경제에까지 적용하였고， 생산비설이 다름 아닌 투하노동가치 

론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리카도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가 증가하는 농업과 

같은 경우에 차액지대가 발생하므로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열악한 토지의 생산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이 토지에 투엽된 노동 

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했다 

리카도의 이론은 맑스에게서 더욱 강화되어 맑스는 생산비가 일정한 상태를 전제하고 

상품의 가치 가 투하노동에 비 례 한다는 소위 ‘價f直法則’ (Iaw of value) 이 자본주의 경 제 에 

서도 관철되는 볍칙이라는 것을 전제해야만 자본주의의 본질이 파악된다고 생각했다. 즉 

밝스는 투하노동가치론이 현실의 본질적인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하여 잉 

여가치가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착취된 노동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결국 효용가치론과 노동가치론의 양대 가치론을 축으로， 노 

동가치론이 다시 지배노동가치론과 투하노동가치론으로 분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두남선생의 가치론은 效用價植論과 支配勞動價↑直論을 절충한 독특한 입장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 편리한 이해를 위해 도식적이지만 가치론의 계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과같다. 

이 양대 노동가치론은 노동량을 가치의 척도라고 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유사하지만， 사 

실 본질적으로는 수요의 영향을 인정하는가， 나아가 영여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양대 이론적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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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가치론 

(제본스， 왈라스， 맹 거 등) 

그 
절충론 

(마얄， 두남) 

〈그림 1 ) 價f直論의 흐름 

물론 두남 선생의 경제이론은 支配勞動價植論솥을 따르는 것이다. 다만 두남 선생의 묘느긍J­--, 。

적 측면은 수요측면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쳤〔用←勞動 2원기준교환’ 이라는 개념을 개발 

한 것으로 평가된다. 

2.3. 部分的 過剩生옳論과 -般的 過剩生훌論 

경제이론은 가격을 주로 설명 대상으로 하는 微꾀없펌齊學과 국민소득 전체의 변동을 설 

명 대상으로 하는 巨피밟펀齊學으로 나뒤는 바， 후자에 속하는 經濟變動論을 다시 둘로 나 

누면 부분적 과영생산론과 일반적 과잉생산론으로 나눌 수 있다-

部分的 過剩生塵論이란 가격기구의 조정에 의해 시장경제에서 모든 산업에서 동시에 

과잉생산이 발생하는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으떠， 다만 조정과정에서 몇 산업에서 부분적 

으로 과잉생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은 19세기 중반까지의 고전파 

경제학과 20세기 중반까지의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대체로 공통되게 나타나는데， 양 학파 

는 설명방식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멜더스를 제외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저축을 하는 이유는 장래 투자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축액과 투자액은 자동적으로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재화 

를 생산할 때 발생한 소득은 지출되므로 ‘供給은 需要를 창조한다’는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의 法則 (Say’ s Law)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 는 식의 기계적인 세이의 법칙 

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저축과 투자가 이자율을 통해 조정되므로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는 같아지는 均衝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따라서 고전파의 해석 

을 세이의 ↑륜等式 (Say's Identity) , 신고전파의 설명을 세이의 等式(Say’ Equality) 라고 부르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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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해석이건 간에 부분적 과잉생산론은 전 산업에 걸친 일반적 과잉생산의 지속가 

능성을 부인하거나， 적어도 이론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의 케인즈 

(Keynes) 경제학과 대비되고 있다. 세계대공황을 이론적으로 해명한 케인즈는 불황기에 

민간 전체의 비관적 전망에 의해 투자가 위축되면 총수요가 부족하여 실업이 만연한 상 

태로 지속적으로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나아가 케인즈는 자신의 견해가 과 

거 고전파에서 過剩生塵(gluts)을 설명한 멜더스의 이론과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인즈는 리카도 경제학의 득세에 의해 경제학은 퇴보하였다고 고전파 

와 선고전파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우연적 일치일 수도 있겠으나， 가격이론에서 멜더 

스와 케인즈가 모두 지배노동가치론을 지지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가치론과 변동론의 구분을 두남 선생의 경제이론에 적용시켜 보자면， 

선생 자신도 말하고 있듯이 자신은 支配勞動價↑直論과 -般的 過剩生塵論을 지지히고 있다. 

3. Iï'第二資本論』의 3가지 交換法則

3. 1. 財貨의 屬|生과 交換基準

『제2자본론』의 모두에서 두남은 다음과 같이 재화에 대한 개념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Marx는 그의 『資本論』에 있어서의 理論展開를 「商品」의 分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 

만， 우리는 우리의 『第二資本論』에 있어서의 理論展開를 「財貨」의 客觀的 必要要素의 

規定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 理由는 í財貨」의 敵念이 「商品」의 뺨念보다 

理論的으로나 歷史的으로나 先行되고 있는 뺨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원택(1978 ， p. 3) J.' 

두남은 경제학의 연구대상으로서 財貨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使用價植， 勞動， 勞動

對象， 그리고 勞動手段의 네 가지를 든다. 자연자원과 같이 재화의 생산을 위해서 구체적 

으로 필요한 자원이 노동대상이 되고， 이것은 자본재와 같이 생산된 생산수단인 노동수단 

과 구별된다. 이 네 개의 조건들은 재화가 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들이다. 사용가 

치는 소비재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효용을 제공하든가 자본재와 같은 생산수단 

으로서 생산의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모든 재화의 유용성을 포괄한다. 

財貨의 물리적 조건은 또 다시 直接勞動과 間接勞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심리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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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입장에서 노동은 주관적 펠요요소로서 직접노동이 되고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은 간 

접노동이 된다. 다음으로 사용가치는 주관적 펼요요소인 갚용으로 전환된다. 객관적으로 

물리적 조건을 갖춘 재화를 위와 같이 직접， 긴-접의 노동으로， 그리고 사용가치를 효용으 

로 전환시키는 데 매개역할을 하는 심리적 인간은 고통과 :쾌락을 누리는 주체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心理的 A間이란 I快樂J (pleasure) 또는 「苦痛J (pain)을 感

覺하며， 또 「快樂」을 極大化하고 「苦痛」을 極小化하려는 意圖를 갖고 있는 主體이며， 

物理的(生理的) 인간의 →↑則面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임뭔택(1978 ， p. 9) J." 

지금까지 설명한 재화의 속성을 정리한 것이 『제2자본뜬.Jl 21쪽에 제시된 〈그림 2)와 

같은 개념도이다. 

이러한 재화 개념을 바탕으로 두남 선생은 교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재화생산 

을 위하여 투입되는 노동에 뒤따르는 고통을 극소화하고 이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얻는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心理的 A問의 의도적인 행위에 따라 교환의 볍칙이 나온다. 이 법 

칙은 심리적 인간의 의도적인 역할에 따라 효용과 노동이 일치되는 效用-勞動 느元化의 

기준으로 귀결된다. 

3.2. 3가지 交換法則

『제 2자본론』에서는 효용 · 투하노동의 二元化의 원리를 채택하면서 다분히 인간과 재화 

와의 관계를 탐구함에 있어 心理主義를 강조한다. 이 심리주의가 효용으로 표출되고 교 

환의 동기를 제공한다. 이 교환에서 교환잉여활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의지， 의식， 그리고 

의도로부터 교환이 정립되며， 다음과 같이 교환과정에서 성립하는 법칙은 3가지가 제시된다. 

交換法貝IJ 1 (效用과 勞動의 二元化基準) 이 법칙은 노동과 효용의 양면을 고려하고 있 

재화의 객관적 필요요소 노동대상 × 노동수단 × 노동 = 사용가치 

L→~ 

간접노동 직접노동 

I←」
재화의 주관적 필요요소 • ••• 투하노동 = 효용 

〈그림 2> 財貨 屬性의 빼念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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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효용측면을 강조하는 한계효용론자에게 없는 효용노동량의 개념을 포괄한다. 

『제2자본론』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Walras . Wicksell . Jevons 等의 效用-元基準交換理論을， 效用勞動二

元基準交換理論의 「抽象的J í뺨史的J í特珠的」 形態로서 規定지으려고 하는 바이다〔임 

원택 (1978, p. 104) J . " 

물론 주관적인 만족을 나타내는 效用과 객관적인 시간으로 측정되는 勞動은 서로 양립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노동을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苦痛과 수고’ 

(toil and trouble) 라는 방식으로 생각하여 효용과 같은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남 선생의 생각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노동을 非效用 (disutility) 라고 생각하는 제본스와 

같은 한계주의자의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통을 측정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두남 선생은 스미스와 같이 고통은 시간 

과 같은 단위로 통약할 수 있는(commensurable) 것으로 보고 있어서 완전히 개인적 섬리 

차원으로만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개인 간 선호 비교의 불가능성을 일반 

적 원리로 보는 한계주의자에 비해서， 두남 선생은 평균적인 인간의 경우 쾌락과 고통을 

공통된 척도로 평가하여 동일한 척도인 노동량으로 환원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 

다는 특정이 발견된다. 

交換法則 II(需要와 供給 兩 要因에 의한 價格 決定): w제2자본론』에서는 한계효용노동 

이 사상되어 버린 데 대하여 비판적이면서도， 수요량과 공급량의 일치에 의한 상대가격 

결정이라는 교환법칙 II를 왈라스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즉 이 책에서는 왈라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以上에서 紹介한 Walras의 相對價格決定理論이， CD I因果的 說明方法」에 의해 

서 展開되고 있으며，@ í價格變化를 통한 不均衝調整」 方法， 즉 「價格→數量」 接近方

法을 採擇하고 있다는 點에 관해서 마땅히 注意、를 기울여야만 될 줄 생각한다〔임원택 

(1978, pp.108-109)J."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價格→數量」의 因果的이라는 것과 「價格變化를 통한 不均衝調

시장경제의 불균형의 조정에 있어 인과관계에 의해 가격과 수량 整」의 두 가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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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변수 중 어느 하나의 선행변수가 있고 이로부터 다잠 변수가 조정을 받고 불균형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교환법칙 I과 11는 物物交換經濟뿐만 아니라 貨縣經濟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화폐에 대 

한 『제2자본론』의 정의 역시 뚜렷하다. 그것은 효용-투하노동의 二元기준과 상치되지 않 

는 것으로서 교환수단과 일반적 가치척도로서의 일반성이 결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환지폐와 같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등장한 통화이어야 한 

다. 물론 이 요건에 가장 적합한 것은 금(g이d) 이다 이에 대하여 『제2자본론』은 맹거의 

기여를 강조한다. 

“즉 Menger에 있어， 貨뺑는， CD I效用」이었었고， @ I最大眼賣力을 갖고 있는 效用J(I最

大通用性을 지니고 있는 效用J) 이었었다. 우리는， 이 Merger의 「商品의 願賣力」에 관한 

理論을 貴重한 理論的 遺塵으로서 繼￥k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Menger 

의 「商品의 眼賣力」에 관한 理論만이 貨쩍양의 「自然的」인 〕船的 交換手段機能을 解明

할 수 있는 唯-의 正當한 見解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임원택 (1978, pp. 165-

166) J. 

위와 같은 화폐의 개념에는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든가 투기적 옹기에 따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배제되어 있으므로 순수 물물교환경제 표-형에서의 효용 투하노동의 =元化기준이 

화폐를 포함시킨 교환경제모형에도 그대로 적용띄어 교환법책 I과 11가 성립한다. 

交換法貝IJ III(不等價交換) : 다음으로 교환법 칙 I과 11를 바탕으로 교환법 칙 III이 따라 

나온다. 아마도 『제2자본론』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이 바로 이 제3의 교환법칙이 아 

닌가 싶다. 제I과 제11의 법칙에 따라 교환이 이 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노동의 不等價交換

이 수반된다는 것이 제 III의 교환법칙이다. 교흰에 따른 投下勞動과 支配勞動의 차이가 

바로 부등가교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투하된 노동 이상으로 가치가 정해져서， 그 

상품이 판매됨으로써 얻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배노동시간은 투하노동시간보다 

크게 된다. 물론 支配勞動量은 두남선생의 용어법에 따라 재화의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 

한 效用勞動量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남 선생의 공식은 아니지만 이를 도식 

화해서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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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等價交換) : 상품의 가치 = 지배노동량〉투하노동량 

상품의 잉여가치 = 지배노동량(효용노동량)- 투하노동량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은 두남선생의 이론체계에서 밝스의 방식을 따라서 經濟發展段

階를 구분하여 적용되는 이론들을 입지시켰다는 점이다 *土南선생은 (i) 재화와 재화가 

직접 교환되는 物物交換， (ii) 한 재화와 다른 재화가 화폐를 매개로 하여 교환되는 單純

商品生塵， (iii) 화폐가 자본으로 먼저 선대된 후 원료와 임금재로서 재화를 구매하고 이 

를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하여 다시 화폐화하는 資本主義生塵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구분한다. 화폐를 G, 재화를 W라고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도식이 나타날 

수있다 

(i) 물물교환 w-w' 
(ii) 단순상품생산 w- G- W' 

(iii) 자본주의적 생산: G - W- G' (단 G' >G) 

그런데， 두남 선생은 밝스와 마찬가지로 물물교환경제와 단순상품생산단계에서는 부등 

가교환이 事後的(ex-post)으로 우연히 나타나지 만， 자본주의 적 생산경 제에서 는 이 부등가 

교환이 事前的(ex-ante) ， 計劃的으로 교환 이전에 준비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인간과 재화 간의 자연적인 관계가 교환이 일어나면서부터 재화를 매개로 한 인간과 

인간 간의 社會的 關係가 전개된다. 이 사회적 관계에서 지배노동과 투하노동 간에 불일 

치가 있게 되고 거래 당사자들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 

해 노력한다 거래 당사자들은 상대방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이 

투하한 노동량 단위로 표시된 재화와의 교환에 있어 노동량 기준으로의 손익을 계상하기 

어렵다〔임원택(1978 ， pp. 141-142) J. 그러므로 物物交換經濟 또는 貨뿜經濟에서는 부등가 

교환이 사후적으로 나타날 뿐 사전적으로는 감지되기가 어렵다. 

이에 비해 貨햄(G)를 先홉하여 中間財(Pm)를 구입하고 勞動(A)을 고용하여 재화를 생 

산(P)한 다음 이것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資本主義的 生塵經濟에서는 위의 두 교환경 

제와는 다르게 부등가교환의 발생이 사전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점이 나타난다 자본가의 

사전적인 예상 아래서 투자가 계획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판매가 예상대로 이 

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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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본주의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제 2자본론』에서 完全商品의 속성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완전상품은 공급과 동시에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가격에 

서 즉각적으로 전량 판매될 수 있는 재화를 뜻한다 이와 같이 판매를 전제로 한 자본주 

의 생산경제에서는 가격 대신 수량에 의해서 불균형이 조정되므로， 인과관계가 앞서의 두 

교환경제에서와는 다르게 「數量→價格」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 내용을 우리는 『제2 

자본론」의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資本主義的 商品生塵 G- W<캅' ... P' .. W' - G' 下에 있어 生塵되는 完全商品과 같이， 

生塵되는 財貨의 總供給量이 「영P .t'L I全量」 「最大價格」으로 眼賣됨으로써 社會의 需要

量으로 轉換되게 됨으로써 「數量J (供給量 =휩要量)의 備가 確定지워질 수 있는 與件

下에 있어서만 「數量→價格」이 成立되게 되며， ... (임원택(1978 ， p. 240) J. ’ 

수량이 가격을 대신하는 불균형 조정은 케인즈 『一般理論』의 핵심이 되는데 이 점을 

『第2資本論』에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케인즈가 이렇듯 가격으로부터 수량으로 조정 

변수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주목하게 된 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마살의 영향으로 보인다 

〔임원택(1978 ， p. 110) J. 

지금까지 간단하게 약술한 세 개의 교환법칙애서는 투하노동과 효용개념을 모두 사용 

하여 노동의 不等價交換을 설명한다. 즉 근원적인 필연으로서의 效用勞動量을 고려함으 

로써 세 번째 교환법칙이 나온다. 이것이 『제2까본론』의 획기적인 발견 (Eureka)으로 평 

가할 수 있다. 

4. 價f直論과 그 適用

다른 경제이론체계에서도 그러하듯이 價↑直論이 그 출발점이 된 것은 두남 선생의 이론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두남 선생을 가치론을 펼생의 목표로 삼아 어느 정도 완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실 경제문제를 해명하려고 하였고， 주로 문제에 대해 적용하고 있 

다. 다만 여기에서 價↑直論과 變動論의 관련성을 보기에 앞서 두남 선생이 기존 價格理論

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왜 이러한 이론들이 자본주의에 적용되어 변동론까 

지 나아갈 수 없는지에 대한 두남 선생 사고의 단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4. 1. 價格理論들의 位置

두남 선생의 가격이롱에서는 단순한 단계에서 사물의 큰원적 속성을 탐구하여 이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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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단계로 적용시키는 방식의 탐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나아가 지금까지 연구된 주요 

가격이론들을 단계별로 소개함으로써， 이론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평소 두남 

선생이 강조하는바 ‘이것이냐 저것이냐’ (entweder -oder )라는 양자택일적 사고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sowohl-als-auch) 라는 변증법적 사고가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發

展段階別로 적용되는 價格論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i) 物物交換: 이 단계는 재화와 재화가 직접적으로 교환되는 단계로서， 두남 선생은 

이 단계도 효용}노동 2원기준교환을 적용하여 설명되어야 하지만， 동일한 가치의 물건이 

교환되는 등가교환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제본스의 한계효용가치론이나， 맑스 

의 투하노동가치론이나 어떤 이론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ii) 單純商品生僅: 이 단계는 재화와 재화가 화폐를 매개로 하여 교환되는 단계로서， 

두남 선생은 본질적으로 물물교환과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판매와 구매 시점의 분 

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본다 이에 따라 시간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범바베 

르크와 마셜의 가격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iii) 資本主義的 生塵: 화폐가 선대되어 더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해서 생산하는 단계로 

서， 가격은 효용-노동 2원기준교환에 의한 不等價交換理論이 있어야만 설명가능하다고 보 

며， 마살의 가격이론을 변용하여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해석을 통해 두남 선생은 기존의 가격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분명히 하 

고있다 

4.2. 價個論과 變動論

일반적으로 가치론을 응용하여， 화폐론， 경제변동 및 성장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 

러운 순서인데， 두남 선생도 이러한 작업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화폐에 대해서는 이미 교 

환볍칙을 설명하면서 간략하게나마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變動論에 적용하는 문제 

를 다루어보겠다 (2) 

두남 선생은 노동-효용 2원기준교환론을 경제변동론에 확대 · 적용시켜 현실경제의 기 

본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선 노동→효용 2원론하에서는 실제로 들어 

간 비용(투하노동량) 이상으로 상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비용 이상을 지불하려는 지배노 

동량이 존재해야 하고 이것이 부등가교환이라는 교환법칙을 상기해야 한다- 두남 선생은 

부등가교환의 결과 얻어진 투하노동량 이상의 지배노동량이 剩餘價↑直의 원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투하노동의 일부가 지불되지 않아 잉여가치가 발생한다는 맑스의 揮取說과 

(2) 이 부분의 주된 내용은 r속제2자본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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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그런데， 부등가교환이 지속되려면 비용 이상을 지불하려는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 

이며， 이러한 수요의 윈천이 되는 소득은 결국 비용에 산입된 부가가치들인 임금이 아니 

라， 비용 이상 수취한 데서 발생하는 이윤이나 지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희소한 자원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이론적 편의상 논외로 한다면 이윤으로부터 충분한 추 

가적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결국 관건이 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두남 

선생은 고전파 시대의 프랑스 경제학자 시스몽디 (Sismondi)로부터 제안된 時差分析과 맑 

스 및 숨페터에서 발견되는 單純再生뚫과 據大再生塵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 두 개념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병제가 제시될 수 있다 

-般的 過剩生塵의 不可避性· 만약 경제가 동일한 규모로 반복되는 단순재생산에서는 

前期의 이윤에서 투자되어 같은 양의 이윤을 발생시킬 만큼 충분한 수요가 되겠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확대재생산을 위해서는 수요뜰 전기의 이윤으로부터 충당하기는 불가 

능하다. 

이에 대해서 두남 선생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 파잉생산의 원인을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般的 恐流의 週期的 性格의 神秘도 바로 資本主義的 據大再生塵과 資本主義

的 縮小再生塵이 각각 갖고 있는 內部的 予居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이에 

관한 해명은 支配勞動價↑直論 · 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이론 · 流通過程￥IJ潤발생론과 자본 

주의적 商品生塵 G • W< 읍n ..• p ... W' ~ G' 에 있어서의 젤勝資本 = 生塵費 I유효수 

요」에 관한 이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명시해 둘 必

要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임원택(1992， p. 412) J."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성장하려면 충분한 수요가 자풍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으며， 

추가척 수요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정 장치가 없는 경우 자본주의에서 주기적으로 가격 

이 폭락하는 恐J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두남은 

대체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19세기에 주로 사용된 방법으로 외국시장으로 진출하는 帝國主義的 방법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학자로서는E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 레 

닌 (Lenin) ， 흡슨(Hobson) 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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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20세기 세계대공황기에 제안된 방식으로 케인즈적인 政府支出이다- 세금으로 

징수하여 정부가 100% 확실히 지출하든， 아니면 정부채권으로 빚을 얻어 지출하든 정부 

지출이 유효수요 창출에 기여한다는 명제는 現代 巨視經濟學의 기본원리이다. 이는 사실 

상 과거 고전파 시대 멜더스가 제안했듯이 지주계층의 지대로부터 나오는 비생산적 · 사 

치적 소비가 과잉생산회피를 위해 펼요하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하게 보인다. 케인즈의 有

效需要의 原理에 대해서 두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Samuelson은 Keynes의 유효수요의 원리를 국내시장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구매자」 

「내적 시장」의 확대의 방편으로서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외에 있어서 시장의 확 

대를 폐기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t 사실 Keynes의 유효수요의 원리는 2차대전 후， 

구제국주의가 종말을 고한 후에， 중심자본주의제국의 소비재의 과잉생산을 처리하는 유 

력한 방편으로서 이용됨으로써 공황을 많이 완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다. 그리하여 예언자 Malthus, Sismondi, Hobson 등이 100년 전에 해놓았던 예언은 

Keyne잉에 의해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임원택(1992， p. 446) J." 

셋째는 위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銀行의 信用에 의해 미래 발생할 소득을 현재화하는 

방안이다 (3) 이는 주로 숨페터에 의해 제안된 방안인데，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하려는 은행 

가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을 개발한 혁신적 기엽가의 존재를 펼요로 한다는 점 

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든 방안이다 

공황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용과 정부지출의 확대 또는 외국시장의 진출 중 

에서 두남 선생은 정부지출의 확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 

하자면 『제2자본론』과 『속저'127.}본론』 제목이 표방하듯이 맑스의 『자본론』과 동일한 문제 

를 물으면서도 그 답은 다른， 아니 밝스를 포괄하면서도 그를 극복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5. 맺음말: 柱南 經濟理論의 意義

두남 선생의 경제학을 가치론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결국 (j) 效用 勞動 2元基準

交換， (ii)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支配勞動價植論， (iii) 투하노동량 이상의 

(3) 맑스의 재생산 표식을 이용하여 일반적 과잉생산 가능성과 신용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입증 

한 유사한 연구는 Foley (l 986)의 5장를 보면 된다. 이 연구에서 보듯이 두남의 이론 중 이 부 

분이 가장 현대 경제학 연구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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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결정에 의한 不等價交換이라는 3가지 명제로 요약되며， 이는 결국 자본주의 경제에서 

수요부족에 의한 일반적 과잉생산 가능성을 시사하는 經濟變動論의 기초이론이 된다 두 

남 선생의 경제이론을 학설사적으로 보면 스미즈， 밸더스， 관 스튜어트 밀， 마얄， 케인즈 

에 이르는 그야말로 영국의 주류경제학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에 더하여 한계주의자와 맑스경제학의 장점을 일부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 

한 포괄적 이론 전개는 두남 선생의 학문적 열정파 통합정신섹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업적틀을 近代經濟學의 입장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편 

이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근대경제학 자체가 가치론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수요량과 공급량의 일치라는 物理學的 均衝懶念을 이론의 출발 

점으로 삼아 더욱 더 실용적인 쪽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두남 이론 자체 

의 기본 골격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는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점은 필자들의 이해도를 넘는 측면도 있어서 첫째 분제와 관련하여 두남 이론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따. 

우선 첫째 엄밀하고도 세밀한 價格論이 발달된 현재의 경제학 수준에서 두남 선생의 

가치론이 과연 적실한 작업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치론이 비록 가격론의 

초보적 형태로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행동의 동기와 경제활동을 둘러싼 인간관 

계의 본성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한다. 

알프레드 마살의 경제원론 이후 근대경제학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 2차대전 이 

후 경제이론의 발전에 있어 사뮤엘슨의 『經濟分析의 基魔(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1945)~과 혁스의 『價↑直와 資本(Value and Capital, 1939)~의 두 저서가 바탕이 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발전의 배후에는 왈라스의 『純*추經濟學要論 

(Elements of Pure Economics, 1874) ~이 있다. 왈라스의 책에서는 모든 경제 변수들이 상호 

의존적이다. 어떤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를 지배짜지 않는다. 말하자변 인과관계에 의해 

서 각 변수들이 결정지어 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연관 아래서 결정된다- 단지 이 상호관 

계를 결정하는 경제적 여건이 다를 뿐이다. 

이에 비해， 두남 선생의 價植論은 일단 재화의 속성에서 출발하여 經濟活動의 因果關係

를 밝히려고 하고 있다~제2자본론』의 가치체계에 두 주춧돌이 되는 效用과 投下勞動의 

개념은 경제적인 가치개념을 넘어선 哲學的인 것으로서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근원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 우리의 경제활동에 상존해 있는 재화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가치와 여기에 인간이 부여한 심리적인 가치가 공존한다. 이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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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구적인 것들로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항구적인 요소로부터 출발하여 가격 

이론을 전개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두남 선생의 가치론은 근본적 차원에서 가격론을 보완 

해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2자본론』의 가치체계는 고전파의 自然價格의 개념과 상통한다 다만， 

고전파의 생산비에 입각한 자연가격 개념에 추가하여， 인간의 心理的인 要因을 감안한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남 선생의 작업은 영국 신고전파의 창시자 마살의 작업에 비견될 

수 있다. 즉 마살의 경제원론이 가치의 양날이 되는 수요와 공급을 한정된 기간에서 종 

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제2자본론』은 효용과 투하노동의 두 가치체계를 바탕으 

로 한 장기에 있어서의 가격체계의 확립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價格論의 결과를 살펴볼 때， 결국 『제 2자본론』은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 

리 카도(neo-Ricardian) 학파의 泰斗 스라파(Pierro Sraffa)의 가격 이 론에 가장 가깝다는 생 각 

이 든다. 스라파의 이론체계는 『제2자본론』에서 설정되고 있는 바 물물교환단계에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단계까지의 물량의 순환체계를 묘사한 후，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가치체 

계까지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체계의 배후에 있는 임금 이윤의 상반관계를 밝 

히려고 시도하였으며， 투하노동시간에 추가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이자를 합산하여 결과 

적으로 가치가 支配勞動量으로 귀결됨을 보이고 있다. 

스라파의 가격이론도 장기균형상태를 분석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신고전파의 주류경 

제학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近代 理論經濟學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고전파 경제학에 비해서 표준 모형 자체가 너무 복잡하여 경제 

모형으로서의 그 유용성의 결여되고 있는데 비해， 그다지 연구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업적 

도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제2자본론』의 가치체계에 있어서도 왈라스적인 상호의 

존적 · 동시적인 가격결정 체계로부터 벗어나 고전파적인 근원적인 가치에 준거한 인과관 

계에 역점을 둔 나머지 그 유용성이 얼마나 있을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 깊이 깔려있는 철학적 가치관을 『제2자본론』은 갈파하 

고 있다 우리경제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올바른 것 

인가? 점차 디지털化되어 가는 우리의 경제 환경 속에서 두남 선생의 경제관은 우리에게 

경제의 근본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평소 柱南 선생께서 “漢字가 國家鏡爭力이다”라 

고 말씀하시던 바와 같이 근본에 대한 탐구가 결국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두남선생으로부터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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